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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건자체성이없어. 태양도하나의모

습이거든, 돌멩이도 하나의 모습, 이 꽃

도 하나의 모습이지? 어떠한 거든지 모

습으로서의 물건은 실다운 것이 아니에

요. 물론늘변하지만말이지. 지금이꽃

도 자꾸 변하고 있어요. 변하면서 있기

때문에실다운것이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을 머리털 눈부

터, 코는원숭이코로해서눈은개눈으

로해서전부바꿔놨는데어머니하고관

계있는것이하나도없어. 그러나저러나

이건뭣이냐. 모습이거든. 그렇다면실다

운 것이 아니라는 이런 결론이 나거든.

그러면 여러분의 몸뚱어리도 마찬가지

여. 

여러분의눈귀코혀몸팔다리이거

실다운 것 아니거든. 물론 실다운 것이

아니기때문에변해. 가만히생각하면알

아져. 그러면모습으로서국적을찾는다

면 내 다리는 국적이 일본이요 내 팔은

국적이중국이요이런식으로나가야돼.

그래야말이옳아. 

그러나우리는모습을상대로하는것

이아니거든. 모습은쓸지언정, 내가써.

라디오처럼내가써. 쓰긴쓸지언정모습

이 실다운 나라는 생각은 없거든. 이 사

람이수술을하고나서거기서의심을품

었던 모양이라. 자, 그러면은 문제가 반

이풀렸어. 일본이니독일이니영국이니

불란서니 이러하지만 그건 실다운 것이

아니라 말이여. 항상 변하는 거에요. 자

체의지혜가없는거라말이죠. 그러하니

우리가 이걸 붙들고 말을 할 수는 없다

말이여. 

그러면 이 사실을 걷어잡고 어머니를

찾아야되겠고아내를찾아야되겠고자

식을찾아야된다말이죠. 이것이절대로

다른사람의일이던가요. 바로여러분자

신의일이에요. 여러분들이이걸깨닫는

다면 문제가 달라져. 여기 올 때와 나갈

때와는사람이바뀌어서나가게되는거

예요. 단단히들으세요. 

단단히들어라. 이리저리모이어져서

다시 이루어졌지만 몸뚱이란 본래로 성

품이없으면서도법에따라줄곧변하는

가죽주머니이니 어찌 정법이 있어서 국

적을 말하고 인종을 가리랴. 다만 연에

따라서뉘라도쓰면주인인지라너의색

신인줄로알라. 

누구라도쓰면주인이라했네요. 자체

의성품이없으니. 또내가쓰면내가주

인이되겠네. 하하하. 

왜냐면 너에게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이 있으니 이 바로 참 너인데 이 놈은

본래로부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

면서영특스리맑고밝으나어떤물건이

라 일컬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므로

부득이 마디말을 빌어서 마음이니 성품

이니 슬기이니로 부르는데 의젓하여 하

늘과땅이나뉘기앞의소식으로서부처

도얻어내지못하나중생도버리지못하

는것이다. 사리가이렇듯이분명하니다

만너는여자의몸으로바뀌어지지않은

것만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하되 소중하

게맺어진상대적인인연을의심하지말

고 어머니로서 존경하고 아내로서 아끼

고 자식으로서 사랑함이 당연한 처사라

하겠다. 

이소식에몸을한번뛰쳐라. 

자, 이소식에몸을한번뛰쳐야돼. 이

소식에몸뛰치지못하면공연히서울서

여기까지온차비만없애버렸어. 나도헛

말만했고. 내목만타고. 

목계가홰를치니석인이움직인다.

조용조용히말하여라남이들을라.

매꽃이라피었으니봄소식이분명쿠나

어즈버야이렇던가천하사를의심하랴

한번가고한번옴에무궁한뜻잠겼기로

리리라라장단소리그대로가자연일레

이소식에이거여러분의일들이에요.

이거아는사람도모르는사람도여러분

의일들이에요. 여러분의사고방식이달

라져야돼. 그래서여기해놓은것이목

계가홰를치고돌사람이움직인다. 그러

나이런말조용조용히해라다른사람이

들을라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

이렇게해놓은건전부이문자밖에의

미가있어. 그러면색신곧법신이요. 법

신곧색신이라는이런의미도여기에있

거든. 

또이렇게써도되지만아그렇구나하

고지견으로흘러버리거든. 그래서그대

로조용조용히말해라. 행여거기에뭣이

나있는것처럼. 이거참말로여러분들이

이 경지에 들어서 봐야 이걸 알게 됩니

다.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직은 모릅니

다. 

매꽃이라 피었으니 봄소식이 분명쿠

나. 색상신걷어잡으면법성신걷어잡아.

내가봄이요나타내지않아도매꽃만봐

도봄소식이란걸알아. 여러분색상신을

걷어잡아. 색상신을 걷어잡으면 법성신

그대로 알아. 그렇잖아요? 중생들의 병

이 색상신만 볼 줄 알거든. 실은 참말로

색상신 볼 줄 알면 법성신 알아야 됩니

다. 그래야색상신그오묘한것을알아.

여기 코털이 하나 있어. 그것도 이 도리

를알면재미가있어. 콧구멍이이상하게

생겼어. 이상해. 거기 터럭이 하나가 쏙

나왔어. 그것도이상해. 

그러나 법성신을 모르면 코털 그것이

재미가없어. 그것참이상한겁니다. 그

러하니 매꽃이라 피었으니 봄소식이 분

명쿠나. 

봄소식있는데까지가봐서니가봄이

더나? 이렇게 아는 분이 어디 있나요?

매꽃 피었으면 그대로 봄이로구나 이걸

알게돼. 어즈버야이렇던가천하사를의

심하랴. 바로색상신을걷어잡으면그대

로하나하나가두렷한법성신이라. 의심

할것이하나도없어. 

나는여러분을향해서그렇게보고있

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을 해도 이 몸뚱

어리는들을줄도몰라. 볼줄도몰라. 눈

이보는것아니거든. 눈에비쳤지. 눈에

비친 걸 보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

도없는것이보지어찌눈이보느냐말

이여. 그래서우리보림선원에서말하는

것이 보는 거로써 눈을 삼으라는 그 말

이그말이에요. 눈알이어디봐지는가?

여기 거울이 있으면 내 얼굴이 거울에

비쳐. 거울 자체는내얼굴이비치는줄

몰라. 

수술법문 ②

몸뚱이는 법 따라 변하는 가죽주머니

자체의성품이없으니

누구라도쓰면주인이라했네

또내가쓰면내가주인이된다

중생병이색상신만보는것. 

색신곧법신, 법신이곧색신

색상신걷어잡으면법성신알아. 

7. 참회진언(懺悔眞言)

옴살바 다모디사다야사바하(三遍)

참회진언의 참회는 앞에서 말하였으

므로더언급할필요는없거니와, 진언에

대해서는 첫 대목의 정삼업진언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겠다. 좀 더

철저하게알아두어야한다.

진언(眞言)은 이를 번역하면우리말로

주(呪), 혹은 주문(呪文). 범어는 만다라

또는 다라니. 신묘장구대다라니(神妙章

句大陀羅尼). 반야심경(般若心經)의즉설

주왈(卽說呪曰) 따위.

앞서말한바와같이진언은모든진리

를 다 가지고 있는 말이라 하여 총지(摠

持)라고 풀이한다. 또 우주의 신비성을

대하고 감동하여 속마음으로부터 우러

나는소리다. 풍송(諷誦)이라고 한다. 아

금풍송(我今諷誦)이그것이다. 구분경(九

分經)에서는이를우다나(優陀那)라고하

였으며혹은누구묻는이도없는데스스

로흥겨워대자연을설파했다고하여이

를무문자설(無問自說)이라고도한다. 이

를테면진언은일종의즉흥시(卽興詩)라

고보아틀리지않는다.

불교는 음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한

다. 음성은서양의종교도중시하는바로

구약성서(舊約聖書) 창세기에서도그허

두에 이르기를‘태초에 말씀이 있어’하

였는데말씀이란곧음성이다. 음성에따

라서 그것이 이르는 대로 빛이 있으라,

땅이있으라, 나무가있으라……하니그

대로만물이하나하나다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를일컬어로고스라고하는데중

국의 도(道)라는 말과 같다. 중국에서도

공자왈(孔子曰), 맹자왈(孟子曰), 하는왈

(曰)자는가라사대인즉말씀이다. 우리나

라에서도음성이특히중요시되었다.

고대사(古代史)에서 우리에게널리알

려지고친근감을주는대목은화랑(花郞)

에관한이야기일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훌륭한제도가우리의조상들에의해

옳게보유되지못하였지만, 고운최치원

선생(孤雲崔致遠先生)께서화랑의생활

을 설명한 글이 있어 이르기를, ‘나라에

현묘(玄妙)한도(道)가있다. 도의이름을

풍류(風流)라고 한다’고 하였다. 풍류는

부루라고 읽는 것이 옳다. 부루도 인즉

유ㆍ불ㆍ선삼교(三敎)를 두루포함하고

있었으며살아있는모든사람을다포섭

하여교화하였다. 즉접화군생(接化群生)

하였다.

삼교는 무엇인가? 집에서는어버이님

께 효성(孝誠)을 다하고 나아가 국가에

대하여서는충성(忠誠)을 바친다는것은

노(魯) 나라 사구(司寇), 즉 공자(孔子)의

도와다를바없고, 착한일을모두하면

서도그런표를내지않는것, 내가이런

선행(善行)을 했니라 하는 표를 내지 않

는것, 요새 PㆍR시대라고하여자기선

전을 잘 해야 세상이 알아 주는 것이라

하지만실천하고도그런것같지않은태

도를갖는것은주로주주사지종야(周柱

史之宗也), 그러니까 노자(老子)의 정신

을체득한것이라볼수있다. 어떠한나

쁜짓도하지않으며착한일만을실천하

므로이를즐긴다하는그것은서천서역

국(西天西域國)의 실달타태자(悉 達多太

子)의교리와같았다.

유불도(儒佛道)의 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원시생활을개량한것같이알

기쉽지만실상은그렇지않고외국의사

상이나종교가들어오기전에우리들자

신이이미그런거룩한생활을하고있었

으며, 이 거룩한 생활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그것이우리의공감을얻어한층

더받아들이기가용이하였다.

화랑은 상마도의(相磨道義)하였다. 서

로 만나 학술을 토의ㆍ연마ㆍ강론하였

다고하니학술을강의하는데는물론언

론이있고음성이있었을터이다. 음성에

대하여더욱이상열가악 (相悅歌樂) 이라

고하였는데노래와음악으로예술을즐

기었다는것이된다. 그리고원유산수무

원부지(遠遊山水無遠不至)라고 하여 어

느 지방이고 두루 다니어 인정과 지리

등, 모든물정을살피어잘알아서, 지방

의 소리 즉 실정에 맞추어 정치를 하였

다. 이렇듯 보아올 때 우리는 고대사상

(古代思想)에있어서음성이얼마나중요

시되었는가하는것을알수있다.

인도에서는 베다(吠陀) 시대부터 음성

을퍽중요시하였다. 바라문교도(婆羅門

敎徒)가 베다의 성전(聖典)을 소리 내어

읊었는데 그러면 브라흐만이 내린다는

것이다. 이를테면신이짚인다는것이다.

소리내어읊는동안에브라흐만이강림

하여우리인생을보살펴준다는그런신

성(神聖)한생각을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인도철학에서는 성명(聲明)

이라는, 소리를밝힌다는부문이있다. 성

명은 어학문법음악의 기록인 문학 등으

로이루어진학문이다. 그러니까상당히

광범위한내용이된다. 여기서는‘언어도

음악이다’라고생각되고있다. 산스크리

트를읽으면빛나는말, 화어(華語)며 아

담한 말 아어(雅語)라는 뜻의 단어가 있

다. 그것은성스러운경전을조금도더럽

히지않고신성하게쓰기위하여문법적

으로뿐만아니라운율학적으로도잘만

들어진글이라는것이다. 성전의글은그

대로읽어도운율이나오게되어있다.

‘삼보(三寶)에게 돌아갑니다’하는 귀

의불(歸依佛), 귀의법(歸依法), 귀의승(歸

依僧), 하는말을법어소리로하면

붓담상강갓자아미달만상강갓자아미

상강사르남갓자아미.

이렇게된다. 법음은이렇듯운율학적

으로썩유창하게들린다.

이것으로도 인도에서는 원래부터 음

성을중요시하였다는것을알수있다. 

범음의 경전을 읽다가 한문이나 우리

글로된것을보면운율이없고딱딱해

서비단을뒤집어놓은느낌이드는

데이것은번역할때음성을소홀

히 하여 문체(文體)가 아주 산

문적으로흘렀기때문이다.

유불도는 선행을 표내지 않는다

삼교는부모님께효도하고

국가에충성을바친다는것

공자(孔子)의도와다를바없다. 

유불도들어오기전에도

우리민족은거룩한삶실천

화랑의풍류는현묘한‘도’

백봉김기추거사기념사업회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효

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

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전 3권(민

족사刊) 중제2권에서발췌한것입

니다. 

“

”

“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유네스코세계무형문화유산영산재 의

범범패패소소리리 명명상상 힐힐링링치치유유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䤎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䤎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䤎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䤎(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䤎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䤎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

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
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
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䦢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가곡,범패)의 하나임.

䦢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䦢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䦢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䦢 수강대상 : ⑴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⑵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하는모든분
⑶ 병의근원인각종스트레스에시달리는분

䦢 문 의 : ☎02)393-8027

인재불사 포교제일 불국정토 건설의 기치를 걸고

한마음 한 뜻으로 수행과 정진을

함께 하실 스님들을 모십니다.

총무원장 금강성련 합장

전화 : 053)313-3393,053)425-3393
총본산 : (총무원)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579-3
(아름다운인연 성련사)

영혼의소리,
마음의눈을뜨게하는금강성련스님의철구

대일불교조계종종도모집

도서출판 아름다운인연ㅣ

저자 금강성련스님ㅣ값15,000원ㅣ 223쪽

계좌안내 : 농협 355-00071-0624-33 (성련사) 

출가하여승이되는일이어찌작은일이겠는가!
편안하고한가함을구하기위함이아니요.
따뜻한옷과잠자리및배불리먹기위함이아니다.
그렇다고명예와이익을구함도아니요.
번뇌를끊기위함이요.
부처님의지혜를잇기위함이요.
삼계에서벗어나중생을제도하기위함이다.

- 서문 중에서
(네이버,다음에서 아름다운인연 성련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영남전통범음䤎범패교육과정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䤎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
(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종송

■ 예경 : 칠정례,오분향례,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상단 중단 권공,각단불공,요령,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삼신이운(괘불이운),대령,관욕,옹호게
(신중작법39위, 104위),당일천도,49재,지장청,시왕도청, 
전시식,관음의식,상용영반,화엄시식,구병시식,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유원승,요잡작법
■ 사 물 : 태징,북,광쇠,호적(태평소),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다림(다비),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칠곡군약목면복성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974-2605
FAX054)974-2705


